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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 에지디오 지구형제회 실천 목표: 권고 말씀 25】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염려하며,
그 형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등 뒤에서 말하지 않는 종은 복됩니다.“  

OFS 소식지 제23호(3월호) 보 2019-3월호

통 권 제 23 호

2019 3월 25일  발행 

2017년  3월  5일  설립

e.mail:egidio-ofs@daum.net

발행인 : 정구호 대건안드레아      편집인 : 박은이 M.도미니까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9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08호   

프란치스코 영성의 특징 - 복음 속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

                        나옥주 카타리나-최문기 마티아 신부(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글에서 발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1181~1226)는 일반적인 교회 성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인물이다. 그는 죽음

으로 신앙의 증인이 된 순교자도 아니었고, 고매한 학식의 신학자도 아니었으며, 추앙받는 성직자도 아니었

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아시시의 가난뱅이’라고 불렀고, 그 역시 스스로를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라고 서슴없이 말할 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다. 미래를 기획하는 인간적인 지혜나 주도면밀함, 

청중을 휘어잡는 달변의 재능도 없었다. 단 한 번도 다른 이들의 지도자가 되려 하지 않았으며, 항상 교회

와 형제 아래에 머무는 삶을 실천했다. 그의 아래로 몰려온 모든 형제들에겐 “거룩한 교회의 발아래 항상 

매어 순종”하는 삶을 권고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고자 했고 만인의 아래에 머무르려고 했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거대

한 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그의 이름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를 따르려는 모든 이들의 이름이 된다. 그

것은 그의 작음이 인격적인 나약함이 아니라 그의 고유하고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에 기인하기 때문

이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의 한 측면이 아니라 탄생에서 승천에 이르는 그분의 전(全) 차원,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말씀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가난하고 겸손하신 하느님의 사랑

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에 매료됐다.  

  그는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그리스도 찬가’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께서 스스로 당신의 신적 위치를 버리시고 종의 신분이 되셨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

시어 평생을 가난한 모습으로 순례자처럼 사셨으며 아버지 뜻을 따르시어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

셨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영광 중에 계시면서도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낮춰 우리를 찾

아오시는,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없이 경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삶의 가장 

뚜렷한 목표이자 계획이 됐다.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변함없는 지향점은 다름 아닌 복음 속 예수 그리스도와 

집요하리만큼 철저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 체험은 그가 형제 공동체를 움직이는 고유한 관점의 원천이 된다. 그와 형제들의 삶의 모범은 

사도들도 초기 교회 공동체도 여느 성인들도 아닌, 복음 속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였다. 그는 형제

들을 위해 작성한 회칙(인준 받지 않은 회칙)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

종과 정결 안에 소유 없이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형제들 앞에 펼쳐진 회개의 여정에서, 자신들보다 앞서 걸어간 이들의 숱한 발자취를 발견한

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발자취를 발견하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것

이었다. 그와 형제들은 오로지 그분의 가르침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가운데 그분이 남기신 발자취 위에 자

신들의 발을 하나씩 올려놓으며 회개의 여정을 걸어간다. 그분께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셨으니 그분의 가

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여정 역시 필연적으로 가난과 겸손을 동반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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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지구 평의회 소식

▣ 2019 제24차 평의회 보고

ㅇ 일시: 2019년 3월 14일 오후7시 지구사무실

ㅇ 참석: 10명중 9명 참석(오요셉 영보 불참) 

▣ 봉사자 보고〈정구호 대건안드레아〉 

ㅇ 2월 16일(토) : 요셉 형제회 월례회 참관

ㅇ 2월 23일(토) : 엘리자벳 형제회 월례회 참관

ㅇ 2월 23일(토) : 서울 3개지구 봉사자 모임   

ㅇ 3월 23일(토) : 동 서울지구 지원자 OT 

ㅇ 3월 30일(토) : 단위 봉사자 간담회

ㅇ 4월 6일(토) : 동서울 지구 입회청원자 피정

▣ 부봉사자 보고〈김광일 대건안드레아〉  

ㅇ 지구형제회 정기총회(2019.2.15.) 

ㅇ 지구형제회 지원자 오리엔테션

   - 일시: 2019.3.23. 14:00~15:00

   - 장소: 정동교육회관 620호 

▣ 회계 보고〈유옥화 노엘라〉 

- 일반회계(2019.2.1.~2.28)

수 입 과 목 지 출
누 계 월 계 월 계 누 계

75,847,847 77,088,879 전월이월금
8,552,000 4,063,500 회   비

은행이자
행사비

1,501,000 736,000 후원금
669,500 200,900 정평창보
210,000  잡수입

국형의무금 1,346,550

영적보조비 400,000 800,000

교육연수비
회의비 124,000

행사비 539,350 539,350

부서활동비 189,000 189,000

128,000 64,000 사무통신비 338,000 556,718

1,512,000 756,000 관리비 1,106,950 2,212,650

인건비 376,700 786,800

여비

자선비

경조비 396,000

후원금 1,200,000 2,400,000

정평창보 100,000

비품비

잡지출 210,000

예비비

12,572,500 5,820,400 월계 4,150,000 9,661,068

차월이월금 78,759,279

88,420,347 82,909,279 합계 82,909,279 88,420,347

맛세
오

글라
라

실베
스텔

엘리
사벳

요셉
비안
네

합계

183,

000

100,

000

94,

000

105,

000

84,

000

90,

000

656,

000

19. 

03. 04

동서지형19

-03

2019년 동서울 지구형제회 

지원자OT

- 2월 글라라의 집 후원금

▣ 서기 보고〈박은이 마리아도미니까〉

ㅇ 2월 평의회의록 및 소식지 발행＆발송 

ㅇ 공문서 접수 11건 발송 1건

ㅇ 2월 15일 : 제2차 동서울지구 정기총회 회의록

ㅇ 3월 5일 : 단위형제회 1~2월 출석률 국가 보고 

ㅇ 3월 5일 : 평화의 사도 소식 국가로 송부

▣ 양성 보고〈김혜옥 리디아〉

 ㅇ 2/27(수) 서울 3개 지구 봉사자, 양성담당 임시 모

임/서울지구 사무실 (양성자학교 전,후임 교사들 양성을 

위한 그룹 그터디 제안 및 승인 건)

ㅇ 2/27(수) 초기 양성교재 편집회의, 지원반/‘아씨시

“ 완성본 출간(회람)

    양성교사용 교재 수정 작업 중/ 국가 사무실

ㅇ 3/8(금) 동서울지구 양성담당 모임

ㅇ 3/23(토) 3월 양성자학교, 동서울지구 단위별 지원자 

합동 OT: 현재 47명 접수됨

▣ 구역 보고〈이안옥 요안나〉

ㅇ 3월 18일(월) : 구역 담당들 남산 워크샵 + 담당회합  

ㅇ 4월 20일 국가, 지구 구역 간담회  

▣ 선교 보고〈신광자 도로테아〉 

ㅇ 2 17일 : 전국 지구선교 간담회 

ㅇ 2월 21일 ~ 22일 : OFS선교회 28차 모임(성거산)

ㅇ 2019년 3월 10일 : 중국 동포모임  

ㅇ 2019년 3월13일 : 상반기 선교사 미사

▣ 정평창보 보고〈김미령 프란치스카〉

ㅇ 2월16일 토 실베스텔 정평 아나바다 돕기 

ㅇ 2월21일 (목) 오후7시 회관7층

  Climate Chaos in the South 남반구 나라들이 기후 

변화 피해를 입는 상황

ㅇ 2월23일 토 ICE 기후변화 네트워크 정기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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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구 동정 공지사항＆알림

일자 주 제 강 사

4월 5일
하느님의 부르심
선교와 타종교의

이해

서서울지구 영보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OFM
conv.)

4월 12일
선교사의 삶과
사도직

전 국가 봉사자
이현주 카타리나

4월 26일 프란치스칸의 선교

국가 영보
김찬선
레오나르도
(OFM)

v 2019 선교 여정

- : 4월 매주 금요일(5, 12, 26)

- 일시: 오후 7시~9시

- 장소: 정동교육회관 420호

v 제21차 프란치스칸 영성학술 발표회 안내

1. 주제 : 프란치스칸과 도미니칸 학문 전통 비교 
             (요한네스 프라이어 형제)

2.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19년 6월 24일(월) 08:30 - 6월 26일(수) 

17:10

2)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지하 성당

 
3. 참가비 (점심식사 포함, 숙박 불가)

1) 전일 참석: 10만원 (당일 신청: 12만원)

2) 전일 참석 외: 1일 4만원 (당일 신청: 5만원) 
4. 참가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분들 
5. 참가 신청

준비를 위해 참가 인원을 미리 신청받고자 합니다. 
신청하시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참가 인원 및 명단을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프란치스칸 사상 연구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마감: 6월 14일 (금) 
7. 계좌번호: KEB하나은행 158-890036-21304 (재)프

란치스꼬회

※ 송금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6364-5640 
(사상연구소, 관구 도서관 공용)

․ E-mail : fransasang@daum.net

4월

보편지향 ㅡ전쟁지역에 있는 의사와 그 동료들: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전쟁지역에 있는 의사와 인도주의적인 동료재속프란치스코회: 헝가리국가형제회(FPV)를 위
하여 하늘에 계신...

5월

복음화를 위하여ㅡ아프리카교회, 통합을 위한 씨
앗: 아프리카교회는 신자들의 참여를 통해 국민 
통합의 씨앗이 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희망의 상
징이 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토고와 체코 국가형제회(FPV)
를 위하여; 버키나파소, 벨지움, 파나마, 베트남 
및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총회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 매달 교황님을 위해 (교황님과의 영적 교감을 강조하
며), 또한 OFS를 위해 (OFS의 삶과 중요한 행사들을 위한 지향으
로) 기도를 바칩니다.
       2019년 OFS-YOUFRA 4∼5월 기도 지향 

3/13
  "요나, 예수 그리고 나" (죽음과 부활)

   오상선 바오로 OFM (작은형제회)

3/20
"심판 때 듣게 될 세 가지 질문"

    전삼용 요셉 신부님 (수원교구) 

3/27
"고통 속에서 꽃피는 사랑의 신비“
고계영 바오로 OFM (작은형제회)

4/3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해일 베드로 신부님 (의정부교구)

4/10
"십자가의 메시지와 복음"

     호명환 가롤로 OFM (작은형제회)

v 2019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순특강

1. 일정

   2019. 3. 13 ~ 4.10까지 매주 수요일

   10:00~11:30 강의/ 11:30~12:00 고백성사 / 12:10  미사

2.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

3. 강의 주제

v 2019년 양성담당 및 양성교사 연수회

- : 2019.3.30 AM 9:30 ~ PM 17:00

- 장소 : 정동 교육회관 7층(체칠리아홀)

- 참석대상 : 서울 3개지구 및 각 단위형제회 양성담당, 

양성교사(정,부)

- 준 비 물 : 지침서, 개인컵, 명찰(각 단위형제회)

v 2019년 동서울지구 입회청원자 피정

- 일시: 2019년 4월 6일(토) 09:30~17:00

- 장소 : 한남동 꼰벤뚜알수도원 피정의집

- 주제 : 프란치스칸으로의 부르심

- 준비물 : 지침서, 명찰, 개인컵, 필기구, 기도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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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지구 단위형제회 소식

비안네 형제회 】

1. 오상환 요셉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

드립니다! 프란치스코성인의 영성과 복음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비안네회원들에게 격려를 아끼

지 않는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 2019년도 비안네회 새 지원자분들 환영합니다.

-김경희리따, 유아연로사, 송승연데레사, 홍승희헬레나, 

이상분아가다, 민정옥소화데레사, 이경영콜레타, 한지

윤에스더 

3. 3월 월례회에 박한춘노엘(엘리사벳형제회) 선교사님

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 요셉 형제회】 

1.  3월 정기모임에 지원반(6명), 입회1반(2명), 입회2반(2

명), 유기서약반(1명)의 승급면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2. 3월 정기모임에 새 지원반 3명 참석하였습니다.

3. 2018년 12월~2019년 2월 한사랑 공동체 반찬 나눔을 

마치며, 적극적인 협조와 수고해주신 회원님들께 월보를 

통해 감사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4. 장기간 미 출석한 회원들께 꾸준하게 참석 독려를 하

였으나. 결정적 자발적 퇴회 5명, 특별배려 1명, 특별배

려유보회원 1명으로 의사를 표명 해 주셨고, 그 내용을 

월보에 기재하여 회원들께 알렸으며 평의회에서는 절차

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글라라 형제회】

1. 3월 2일 제기동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정영화 아녜스, 
민정웅 알베르또, 김지현 엘리사벳, 정광희 아오스딩, 윤
선희 루갈다, 나옥주 카타리나, 서시연 실비아 7명의 회
원이 사도직 활동을 했습니다.
2. 3월 10일 월례회에서 3월 축일을 맞이하는 12명의 회
원을 축하하였습니다.
3. 3월 10일 월례회 후 특별배려회원 18명에게 월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입회청원자 7명, 유기서약 청원자 2
명을 3명이 평의원이 면담했습니다.
4. 2월 월례회에서 논의한 주일 낮 기도문을 수정 검토
하여 3월 17일 8명의 평의원이 참석한  234차 평의회에
서 확정하고, 회원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5. 3월 17일 8명의 평의원이 참석한  234차 평의회에서 
자유의사로 제출한 함애자 아녜스의 결정적 퇴회 청원
서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 맛세오 형제회】

1.  2019년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의원 
9명, 구역장 13명, 양성교사 4명 등 총 26명이 평창동 작
은형제회 수도원에서 합동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워크샵은 월드 카페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화기애
애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공유한 
후 함께 미사를 봉헌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나눔 주제는 형제회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오후 나눔 주제는 보다 아름다운 형제회를 위하여 개
인이나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에 관하여 이야
기를 나누었습니다. 워크샵 결과를 거울삼아 좋은 방향
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형제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 맛세오 회원 수첩을 제작하여 나누어드렸습니다. 회원 
상호간에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을 기대합니다.

【 실베스텔 형제회】

1. 3월 월례회시 정평창보에서 환경보호와 이웃사랑 실

천을 위해 아나바다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활용

품을 기증해 주시고 구입해 주셔서 수익금 444,000원은 

한사랑 공동체를 위하여, 남은 생활용품 중 일부는 장애

인 공동체와 한사랑 공동체에 기증하였습니다.

2. 대치4구역장 조대경 마리아 임명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정호 글라라 자매께 감사드립니다.)

3. 2019년도 지원자 마감 , 면담  :  8명

4. 전입 회원 : 허영숙 리타 (야고바형제회에서 /2001년 

종신)- 수서성당 소속 (환영합니다.~) 

5. 입회 청원자 면담

  - 일시 및 장소 : 3월 9일(토). 오후 5시, 장면홀

  - 대상 : 지원반 8명

【 엘리사벳 형제회】

1. 2월21일(목) 기후변화 시네톡 참석자

김명숙 루실라, 송태진 베드로, 윤승환 프란치스코, 윤희

숙 마리아

2. 3월 9일(토) 2019년 지원자 3명, 입회2반 승급자 14명

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3월 16일(토) 상반기 피정은 137명 참석하였습니다.

김종화 알로이시오 영보님의 재속프란치스칸의 형제회

와 형제애에 대한 강의와 구역별 점심식사, 아나바다 나

눔장터, 구역별 나눔 및 발표, 파견미사 등의 일정으로

재속프란치스칸의 정체성을 찾고 부활을 준비하는 뜻깊

은 은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